<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2023. 6. 19. ~ 7. 14.)>

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3/32 (2023년 5월 2일)
3. 제목: 인권 및 국제연대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
(Revised draft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4. 제출자: 인권과 국제연대 독립전문가
5. 배경
인권이사회 결의 44/11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인권 및 국제연대 권리에 관한 기존의 선언문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수행한 작업을 보고함.
6. 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빈곤, 이주민 학대, 극우 포퓰리즘 등 전반적인 글로벌 위기의 악화를 포함하되, 선언문 초안 작성 이후 발생한 중요한 인권 관련 상황을 인식 및 대응하고자 선언문을 수정함. 
구체적으로, 서문 단락을 재구성하고; 관련 최신 동향과 문서를 서문에 반영하며, 국제연대의 정의를 덜 복잡하게 제시하며, 대응적 연대(reactive solidarity)의 정의 규정 제2조 제2항에 환경 악화(environmental degradation)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추가하고, 제3조에 하위 장을 추가하여 이주, 기후 변화, 시민사회, 사회운동, 불법 금융 흐름,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 대응 등 연대와 관련된 주요 글로벌 도전의 인권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부 사례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선언 초안의 ‘의무’ 개념을 ‘존중, 보호, 이행’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국제연대 행동의 영향 측정 및 달성 정도를 보고하는 지표를 만들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함.
국제연대의 권리를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1) 국제연대의 개념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우발적이었으며, 인권 개념을 확장해 온 역사로 설명할 수 있음; 2) 국제연대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새로운 권리는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국제인권장전에 포함된 이미 널리 인정된 인권도 그 일반성 또는 특수성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 역사적 관행은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주요 요소가 국제사회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한, 인권의 후보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3) 국제연대권 인정에 넓은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언문 초안에 포함된 국제연대권 제안은 광범위한 국제적·지역적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각 1번씩, 최소 1년에 두 번의 토론도 수년간 개최되었음. 
독립전문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선언문(개정문)을 채택해야 할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인권이사회에 이 보고서를 승인하고, 개정된 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이사회,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선언문 개정안을 업무 및 상호관계에서 고려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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